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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4주차

가정예배지

장년용

[마태복음 27:45-56]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수께서 숨을 거두심

45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46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

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47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48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

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보

자"라고 말했습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짐

51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

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52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53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

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55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

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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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상하기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평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려 합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54절).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사람들의 멸시는 물론 아버지 하나

님과 단절되는 처절함까지 견디신 것은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너무나 

괴로워하며 울부짖으시던 그 모습(46)이 실은 내가 겪어야 할 징벌이었음을 기억해

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51절).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

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 적용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부르짖음은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이 었습니다. 

나를 위해, 나 대신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을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되새기며 더 깊이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비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에게 어

떤 의미인가요?

② 늦게나마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54절)고 한 백부장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믿나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죄인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 은혜를 꼭 붙

들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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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4주차

가정예배지

아동용

[마태복음 27:46-51]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46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

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47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48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

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보자

" 라고 말했습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51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

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 궁굼 사전

* 해면: 아주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부드러워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것

*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주 두꺼운 커튼. 일 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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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 열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아래에 감사의 메시지를 쓰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